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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것과 새것




16-03-09a
여우를 잡아 가죽을 팔아 생업을 유지하는 노련한 여우 잡이가 오랜만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손수 덫을 정비했고 미끼도 여우를 가장 잘 유혹할 것으로 골라 덫에 달아서 그는 여우를 많이 잡아 좋은 이익을 얻어 왔었습니다. 휴가를 떠나가 전에 그는 자기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아빠가 휴가를 다녀 올 테니 네가 책임을 지고 여우를 많이 잡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덫과 미끼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비교적 좋은 아들인지라 상당히 많은 여우를 잡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믿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휴가 중에 여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실망을 한 아버지는 약간 화도 났습니다.  여우를 잡지 못한 아들에게 여우를 잡지 못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그 때 아들의 변명은 “아버지, 아버지의 덫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제가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처럼 ”물갈이“, ”개혁“, ”신진”, “진보” 같은 용어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낡은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낡은 것을 무시하는 사회나 국가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 같아서 불안정합니다. 나라의 역사가 겨우 200년을 약간 넘긴 미국과 미국인들은 낡은 것들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자동차도 30년, 40년, 50년, 또는 60년 된 자동차는 새 자동차보다 고가로 매매됩니다.  더 낡은 자동차일수록 그 가치는 증가합니다. 가구도 낡은 가구일수록 비쌉니다. 책도 오래된 책은 새책보다 몇십 배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것을 그리며 동경하는 미국인들은 세계 도처의 박물관을 가장 많이 찾는 국민일 것입니다.

낡은 것이면 다 좋다는 생각도 옳지 않지만 낡은 것은 무조건 무시하는 사상은 더욱 위험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낡은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박물관의 존재이유도 없어집니다. 역사를 배울 필요도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의 중요도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요즘의 정가를 보더라도 뭔가 잘못되어 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나이 많은 대통령도 있었고 지금처럼 젊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한 업적도 있었고 잘못한 행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잘못이나 업적은 나이와 무관했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머리를 까맣게 물들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현대문명이 너무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오늘의 현상은 미덕의 구축보다 일회용 향락의 추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번쩍거리는 외향으로 발전상태를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툭 터진 고속도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고층건물, 햄버거 가게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의 보급, 엔진의 배기량으로 정의되는 고급 자동차 등이 현대를 대표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새것들이 과연 끈끈한 정과 행복감을 더해줬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구두와 같다. 새것은 번질거리지만 어딘가 발에 닿기 때문에 불편하다. 헌 마누라는 헌 신발처럼 편안하다.” 는 속담을 새것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집어서 식사를 준비하던 옛날의 부엌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쩔쩔 매던 옛 날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결혼한 딸이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면 “집으로 와버려라” 라고 말하는 친정어미나들이 많다는 요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집간 딸에게 출가외인이라고 하면서 딸의 결혼 생활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용감하게 투쟁한 옛날의 구국 선열들이 그립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장군을 껴안고 강물에 투신한 논개가 그립습니다.

그렇다면 “수구”나 “보수”라는 용어는 절대로 부끄러운 용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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